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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발간한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

보[1]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종별 보고현황에서 정신병원

의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40.2%의 증감률을 보인다. 환자 진료과목 세부 과별 보고현황

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2020년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한 추세이다. 이는 조사된 전

체 26개 진료과 중 8위에 해당하며 정신병원의 환자안전 관리

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관심이 요구된다[1]. 정신병원은 의

료기관평가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3년부터 환자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환자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2], 현재까지 정신병원의 환자안전 실태에 대

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폐쇄 병동 내 치료

가 보편적이며, 국내 의료급여 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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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장기로 입원하는 경향을 보인다[3]. 특히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은 만성 정신질환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

의 간호가 요구되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다[4]. 정신병

원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는 자살, 자해, 병원 무단

이탈 외에도, 질병 증상에서 기인한 공격적인 돌발 행동과 관련

된 의료인과 타인에 대한 손상 등이 있다[5]. 또한, 향정신성 약

물 사용과 정신증적 행동으로 인한 낙상 사고, 강박과 격리치료 

중에 발생하는 근무력, 순환장애, 질식 등의 신체적 합병증이 

존재한다[6,7]. 이와 더불어 일반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는 투약 오류, 병원 감염, 욕창 관리, 환자 정보 관리, 응급상황

에 대한 대처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발생한다[8]. 그러므로 정

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환자안전

의 주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를 제공하는 간호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9]. ‘정신건강 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0]과 국가 차

원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책에 따라,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역할과 책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Kanerva, Lammintakanen와 Kivinen [11]은 정신과의 환

자안전과 관련된 20편의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환자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의 행정조직 영역과 근무

하고 있는 의료인력 영역, 그리고 환자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의료인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전문적인 

환자안전 교육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 요구도, 검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신

병원의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확보와 함께 간호사의 역량 강화, 안전사고 보고시스템 등이 마

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일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인력 배치, 업무속도, 환

자안전사고 문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병원 경영진의 지원, 

인수인계 및 정보교환, 지속성 향상을 위한 조직 학습문화와 환

자안전 향상을 위한 부서 관리자의 지원이 있었다[12]. 특히 환

자안전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 간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

[13-15]. 국외에서 발표된 간호인력 분석 관련 연구의 경우, 전

체 인력 중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그리고 간호사의 직접 간호시간이 길수록 환자 건강 

결과들이 좋아진다고 하였다[15].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신병

원에 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조 인력이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체 간호인력 분석 시 보조 인력이 함께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8].

정신병원의 간호사는 환자의 자살시도나 공격적인 행동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병실 순회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환자들

과 대화하며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물품의 반입 

제한과 치료진 간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여 조직 차원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2].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상 환자 곁에서 환자의 안위를 돌보고 있는 정신병

원 간호사들의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활동은 매우 중요하다[16].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환자안전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환자안전에 대한 중

요성과 전략에 관한 연구와 토의가 전체 의료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신병원의 입원치료 세팅에서 수행되는 환

자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경험한 환자안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신병원의 올바른 환

자안전 문화 수립 및 정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제안하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인식하

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정신병원의 간호사가 경험한 환자안전사고 실태를 파악

한다.

 정신병원의 간호사가 제안하는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위

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경

험한 환자안전 실태와 간호사들이 제안하는 환자안전 교육 내

용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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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0[17]에 따르면, 국내 기관 

및 권역에 따른 정신건강 상근인력 직역 현황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재

직 중인 총 간호사는 5,391명이다. 모집단의 약 0.08%를 표본

집단으로 삼은 선행 국가 실태조사연구[18]의 표본 추출률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 비율을 2%로 산정하였다. 

총 130명 이상의 표본 수를 산정하였으며 비확률 표본 추출 방

법 중 편의 추출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표집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의 특성상 탈락률이 높을 것을 고려해 탈락률 15%를 포함

하여 최종 158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

호사 157명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정신병원에 근무한 경

력이 1년 이상인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

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정신병원의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한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어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병원의 특성과 인력 현황, 환자안전사고 경험 및 교육실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본 연구팀에서 개발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19-21], 연령[19-21], 

간호사 경력[19,20] 및 정신병원 근무 경력, 근무 병원의 형태 

및 특성[4,19,21], 병상 수[4], EMR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정신병원 간호사들의 환자안전사고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

여 박미향 등[22]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측정도구와 김경희, 김숙자와 김석선의 연구결

과[4]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팀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자주 발생

할 수 있는 환자안전 사고 종류를 1차로 선정한 후, 현재 정신병

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현장 전문가 5인의 자문 및 간호학 교수 

3인의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최종 9가

지로 구분하였다.

 최근 1개월 동안 투약 관련 안전사고[9,19,22], 수혈 관련 안

전사고[19,22], 강박 ․ 억제대 관련 안전사고[9,23], 격리치료 관

련 안전사고[23], 욕설 ․ 폭력 ․ 공격[9,23], 자해 ․ 자살시도[9,22], 

상해 ․ 낙상 ․ 욕창[22], 병원 감염[19,22], 환자 정보 오류[19,22] 

9가지 각각의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에게는 9

개 유형에 대한 최근 1개월간 환자안전사고 경험 건수의 총합

을 자가보고로 기재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근무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근무시간에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뿐 아니라 비전문인력의 인

원수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다[11,13-15]. 근무 병원의 전체 근

무 인력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기타인력으로 구분하여 각 근

무시간 별(아침번, 낮번, 저녁번, 밤번) 근무자의 수를 자가보

고로 기재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 사고 발

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0점은 ‘전혀 심각하지 않음’에서 10점은 ‘매우 심각함’ 척

도로 측정하였다. 

정신병원 간호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환자안전 교육 

내용과 방법을 파악하여 앞으로 정신병원 간호사들의 교육 내

용과 방법을 계획할 때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간 환자안

전 교육 내용과 기관 차원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였고[19,20],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Y대학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후(IRB No. 4-2022-0114)인 2022년 4월부터 6월

까지였다. 인터넷 검색 포털 내 2개 간호사 커뮤니티를 대상으

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모집공고문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

였다.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을 진행하기 전 현재 전국소재의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본 설문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참여를 원하는 간호사들에게 온라인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필요성, 자료수집방법 및 소요시간,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을 자유, 중도에 연구참여를 철회할 권리,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연구의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였다. 연구자료는 연구

와 관련된 연구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접근이 제한된 컴

퓨터에 저장되었다. 연구참여 시 보상 제공 수단으로 수집한 개

인정보(전화번호)를 토대로, 대상자별 임의의 고유한 아이디

를 부여하여 중복 참여를 방지하였으며, 각 참여자의 개인정보

는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전량 폐기됨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6.0 (IBM Corp., Armonk, 

NY,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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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관련 특성, 환자 안전 교육 이수 실태, 환자안전사고 경험 

유무 및 경험 빈도, 유형과 관련된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정신병원 간호사가 제안하

는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개방형 질문은 각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내용에 

따라 분류한 뒤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재분류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근무병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

상자의 성별은 여성 134명(85.4%)으로 남성 23명(14.6%)보다 

많았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29세 이하가 57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간호사 총 경력은 5년 이상이 97명(61.8%)

이었으며, 평균 79.65개월로 집계되었다. 임상경력 중에서 정

신병원 근무 경력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 3년 미만이 70명

(45.2%)이었고, 평균 근무 개월 수는 39.94개월이었다. 상급종

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각각 50명

(31.8%)이었고, 정신병원 39명(24.8%), 병원 18명(11.5%) 순이

었다. 근무병원의 위치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이 83명(52.9%)으

로 가장 많았고, 근무병원 내 정신과 병상 수는 99병상 이하가 

71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병상 수와 관련하여 ‘모름’ 등의 

사유로 무응답한 건수는 3명(1.9%)이었다. 근무병원의 전자의

무기록 사용 여부의 경우 사용하는 경우(148명, 94.3%)가 사용

하지 않는 경우(9명, 5.7%)보다 많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교대 근무시간별 인력 현황에 대

한 응답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대상자가 근무하는 병

원의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이송 주임, 요양보호사, 

보안 인력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아침번 근무시간에는 평균 약 6.7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간호사는 약 3.4명, 간호조무사 약 1.6명으로 나타났다. 

중간번 근무시간에서는 평균 약 5명이 함께 일하며, 간호사는 

약 2.5명, 간호조무사는 약 1.3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저녁번 근

무시간에는 평균 5.8명이 함께 근무하는데, 약 2.9명이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약 1.4명 기타인력은 약 1.5명이었다. 밤번의 경

우 평균 약 4.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약 2.4명, 

간호조무사는 0.9명이었으며 기타인력은 약 1.1명이었다.

2. 환자안전 사고 실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157명의 환자안전사고 경험을 파

악하기 위하여 최근 1개월 이내 9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영

역, 즉 투약 관련 안전사고, 수혈 관련 안전사고, 강박 ․ 억제대 

관련 안전사고, 격리치료 관련 안전사고, 욕설 ․ 폭력 ․ 공격, 자

해 ․ 자살시도, 상해 ․ 낙상 ․ 욕창, 병원 감염, 환자 정보 오류와 관

련하여 본인의 실수를 포함한 환자안전사고 경험 유무와 빈도

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142명(90.4%)의 대상

자들이 한 번 이상의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5

명(9.6%)의 대상자들이 최근 1개월 동안 환자안전사고를 경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142명의 안전사고 경험 빈도의 경우 최고 56회가 가장 많

았고, 평균 14.6회로 조사되었다. 

환자안전사고 9개 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경험 유무를 분석

한 결과, 욕설 ․ 폭력 ․ 공격 관련 경험이 130명(82.8%)으로 가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Sex Female
Male

134 (85.4)
 23 (14.6)

Age (year) ≤29
30~34
35~39
≥40

 57 (36.3)
 51 (32.5)
 33 (21.0)
16 (10.2)

32.57±5.69

Total clinical 
experience
(month)

12~＜36 
36~＜60 
≥60 

 22 (14.0)
 38 (24.2)
 97 (61.8)

79.65±49.69

Clinical experience 
in psychiatric 
setting (month)

12~＜36 
36~＜60
≥60

 70 (45.2)
 59 (37.0)
 28 (17.8)

39.94±31.10

Type of institution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Psychiatric hospital
Hospital

 50 (31.8)
 50 (31.8)
 39 (24.8)
 18 (11.5)

Work location Seoul and capital area
Large city
Medium city
Small city

 83 (52.9)
 49 (31.2)
 24 (15.3)
 1 (0.6)

Total number of 
beds

≤99
100~299
≥300
No response

 71 (46.1)
 53 (34.4) 
 30 (17.6)
 3 (1.9)

165.51±185.80

Use of electiric 
medical record

Yes
No

148 (94.3)
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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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130명의 경험자 1인당 월평균 약 3.4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상해 ․ 낙상 ․ 욕창 관련 경험자는 110명(70.1%)이

었고, 월평균 경험 빈도수는 약 2.4회였다. 의료기록 관련 사고 

경험자는 101명(64.3%)으로, 월평균 약 1.0회 경험하였으며, 

강박 관련 사고 경험자는 98명(62.4%), 월평균 약 1.7회 경험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투약사고 경험에 대해 98명(62.4%)이 경

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경험 빈도수는 약 1.5회였

다. 격리치료와 관련하여 84명(53.5%)의 응답자가 환자안전사

고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안전사고 경험 빈도

수는 약 1.6회였다. 병원 감염 관련 안전사고 경험자는 80명

(51.0%)이었으며, 안전사고 경험 빈도는 월평균 약 2.0회라고 

응답하였다. 자해,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69명(43.9%)이 월평

균 약 1.5회의 빈도로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1개월 

이내 수혈사고 관련 경험자는 40명(25.5%)이었고, 경험 빈도

수는 월평균 약 0.9회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 발생의 심각성에 대해 0~10점 척도(매우 심각: 10점, 전

혀 심각하지 않음: 0점)를 통해 조사한 결과, 심각도는 평균 

5.95±2.18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전체 대상자 중, 심각

도 5점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121명(77.1%)을 차지하였다.

Table 2. Types and Number of Employees per Work Shift (N=155) 

Variables Categories Min Max M±SD

Day shift RN
NA
OP
Total

0
0
0
0

10
 7
14
21

3.42±2.13
1.59±1.29
1.75±1.97
6.74±3.71

Middle shift shift RN
NA
OP
Total

0
0
0
0

10
10
14
21

2.48±2.52
1.26±1.55
1.22±1.97
4.97±4.74

Evening shift RN
NA
OP
Total

0
0
0
0

10
 7
14
19

2.92±2.16
1.41±1.12
1.48±1.78
5.80±3.56

Night shift RN
NA
OP
Total

0
0
0
0

 8
 6
10
17

2.44±1.78
0.91±1.03
1.15±1.39
4.51±2.72

RN=registered nurse; NA=nurses' aid; OP=other personnel including personal care assistant, transfer manager and security personnel.

Table 3. Types and Frequency of Patient Safety Accidents within the Last 1 Month (N=157)

Variables

Previous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accidents Frequency of 
safety accidentsYes No

n (%) n (%) M±SD

Profanity, violence, aggression 130 (82.8)  27 (17.2) 3.43±3.82

Injury, fall, pressure ulcer 110 (70.1)  47 (29.9) 2.35±3.67

Medical information related error 101 (64.3)  56 (35.7) 0.97±1.98

Restraint  98 (62.4)  59 (37.6) 1.67±2.56

Medication error  98 (62.4)  59 (37.6) 1.49±1.76

Isolation  84 (53.5)  73 (46.5) 1.56±3.24

In-hospital infection  80 (51.0)  77 (49.0) 2.04±5.11

Self-harm, suicide attempt  69 (43.9)  88 (56.1) 1.54±3.36

Blood transfusion  40 (25.5) 117 (74.5) 0.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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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 

1) 환자안전 교육 이수 현황

대상자가 최근 6개월 이내 환자안전 교육 이수 현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 환자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험

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157명 중 96명(61.15%)이었다. 

환자안전 교육은 근무병원 자체 교육 이수자가 67명(69.8%)으

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협회 보수교육 이수자 17명(17.7%), 기

타 외부기관 교육 이수자 12명(12.5%) 순이었다. 또한, 교육비, 

공가 처리 등을 근무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가 61명(63.5%),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가 35명(36.5%)이었다. 대상자들이 최근 

6개월 동안 이수한 환자안전 교육시간은 평균 5.34±7.47시간

으로 조사되었다. 이수한 환자안전 교육의 주제로는 전반적인 

환자안전교육, 낙상 및 욕창 예방 교육, 정신과적 응급처치, 인

권교육, 감염병 예방 및 관리교육, 격리 강박 간호, 스트레스 대

처교육, 투약 관련 교육이 있었다. 이수한 환자 안전 교육 주제

와 관련한 질문에서 ‘기억 안 남’, ‘모름’ 등의 사유로 무응답 한 

경우가 26건(27.1%)이었다. 

 

2) 정신병원 간호사가 제안하는 환자안전 교육 내용과 방법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제안하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

은 Table 5와 같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 158명 중 

129명이 응답 완료하였다. 그중 93명은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였고, 36명은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그중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으

로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과 정신과 약물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각각 11건(11.8%)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의 응

답으로는 응급상황 대처교육, 낙상 관련 교육, 환자안전문화 

및 예방 교육, 자살 ․ 자해 관련 대처교육, 욕설 ․ 폭력 관련 대처

교육, 성 문제 관련 대처교육, 감염 관리교육, 환자 탈출 대처교

육, 의사소통 교육, 윤리, 법, 인권교육, 억제대 사용 및 격리 ․ 강
박 관리교육, 환자 모니터링 교육, 기본간호 술기 관련 교육, 전

자업무 관리교육의 순이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방법

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별 교육,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

육, 소규모 대면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

하여 환자안전을 향상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신병

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157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

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안

Table 4. Patient Safety Education within the Last 6 Months (N=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Host institution of patient 
safety education

In-hospital education
Maintenance education by Korean Nurses Association
Other external education

67 (69.8)
17 (17.7)
12 (12.5)

Institutional support for 
education

Yes
No

61 (63.5)
35 (36.5)

Total education hours (hour) ＜3
3~＜6
≥6
No response

36 (37.4)
16 (16.6)
31 (32.2)
13 (13.5)

 5.34±7.47

Topic Overall patient safety 
Injury, fall, pressure ulcer prevention
Coping strategy of psychiatric emergency situation
Human rights 
In-hospital infection prevention 
Isolation and restraint management
Workplace stress management 
Medication error management 
No response 

 26 (27.1)
 17 (17.7)
 8 (8.4)
 6 (6.3)
 5 (5.2)
 4 (4.2)
 2 (2.1)
 2 (2.1)

 26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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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고의 경험과 빈도, 그리고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해 필

요하다고 인식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대 근무시간별 인력 현황을 조사하여 전체 근

무인력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아침번이 50.7%, 중간번의 경우 49.8%, 저녁번의 경우 50.3%, 

밤번의 경우 54.1%로 파악되었다. 국내 정신병원 간호인력구성 

연구와 관련하여 보고된 바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병원 유

형별 간호사 비율을 상급종합병원 87.5%, 종합병원 86.2%, 병

원 66.2%로 추산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정신병원

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내외과 중심의 일반 병동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Lee 등[24]의 연구를 통

해 병동 내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간호

인력 구성이 환자안전과 관련한 환자결과에 중요한 지표로 활

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인 인력 중 간호사 수가 차

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환자 건강 결과들이 좋아진다는 선행연

구결과들을 근거로[14,15,24] 추후 정신병원에서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 수준과 환자안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간호인력 관

련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숙련 

간호사의 비중이 높고, 비전문 의료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정신

병원의 현 상황이 환자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에서 90.4%의 간호사들이 최근 

1개월 동안 환자안전사고를 1회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

을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사고 경험 횟수에 대해 적게는 1회에

서 많게는 최대 56회라고 응답하였다. 정신의료기관의 안전사

고 실태를 75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부서장을 대상으로 조사

한 선행연구[4] 및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50명을 대

상으로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19]의 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본 연구의 환자안전사고의 경험 빈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안전사고 경험에 대한 조사기간의 차이 및 사용한 연구도

구의 차이, 근무환경 및 유형이 상이한 대상자의 차이 및 응답 

시 대상자의 회상편견의 발생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 관련 연구

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연구로, 특수한 근

무환경에서 종사하는 대상자인 정신병원 간호사가 경험하는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한 선행연구와의 직접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병원의 환자안전 관련 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어 지속적인 결과 축적 및 환자안전문화의 확

산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최근 6개월 동안 이수한 환자안전교육 

시간의 평균은 5.34±7.4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소 1시간

에서 최대 50시간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측정되었다. 환자안전

법 제13조[25]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교육시간

Table 5. Needs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N=129)

Variables Categories n (%)

Contents (n=93) Workplace stress management 
Medication
Coping strategy of emergency situation
Fall down
Patient safety culture, prevention
Profanity, violence
Suicide, self-harm
Sexual problems
In-hospital infection
Patient evacuation
Therapeutic communication
Ethics, Law, Human rights
Restraint, containment management
Patient monitoring
Basic nursing skills
Electronic medical record management 

11 (11.8) 
11 (11.8) 
10 (10.8) 
9 (9.7) 
8 (8.6) 
7 (7.5) 
6 (6.5) 
5 (5.4) 
5 (5.4) 
4 (4.3) 
4 (4.3) 
4 (4.3) 
3 (3.2) 
3 (3.2) 
2 (2.2) 
1 (1.1) 

Methods (n=36) Case-by-case training
Regular, continous training
Small group training (practice-based)

18 (50.0)
10 (27.8)
 8 (22.2)



 Vol. 31 No. 4, 2022 455

정신병원의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 실태조사

과 교육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현재 대한 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26], 대한간호협회[27] 등

에서 환자안전 최신 경향 공유 및 개선사례 등과 관련하여 다양

한 교육연수과정을 운영 중이지만 교육 이수 시간 및 주제가 통

일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이수가 인정되고 있

다. 따라서 교육 이수 시간, 교육 내용 및 교육 주체와 관련하여 

표준화되고 인증된 환자안전 교육과정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

을 제언한다. 이는 구체적인 교육시간과 교육 내용이 포함된 환

자안전법 세부수칙 마련 등의 재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가 응답한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크게 정신병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련한 교육요구도, 일

반 간호 업무 관련 교육요구도,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교육요

구도로 세분되었다. 먼저, 정신병원 간호사들은 폐쇄 병동이 

주를 이루는 업무환경에서 다양한 정신질환자들을 간호하는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 환자안전 교육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자

살 ․ 자해 관련 대처, 치료적 의사소통, 억제대 사용 및 격리 ․ 강
박 관리, 환자 탈출 대처 및 응급상황 대처, 욕설 ․ 폭력 및 성 문

제 관련 대처 등에 대한 사례별 대면 교육의 요구 및 정기적이

고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An, Bae와 Cho [9]의 

연구에 따르면, 사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정신간호

교육요구에 대한 항목으로 변별력, 소통기법, 정신과 약물, 대처

방법, 강박 수행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추후 정신 간호 영역

에서 전문화된 환자안전 교육 목표 설정 및 구체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다음으로, 투약 ․ 낙상 ․ 감염 관리를 비롯하여 기본간호 술기 

관련 교육 및 전자업무 관리교육 등 일반 간호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환자안전 측면에서, 정신병원 간

호사가 일반적인 간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에 매년 간호협

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 이외에도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제

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통증 관리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통증 지식과 관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

는 Park과 Lee [2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

육요구도를 나타내었다. Choi와 Han [29]의 연구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간호사의 소진 및 전체적인 간호

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안전간호 수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없었으나, 간호간병 통합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ang 

[30]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이 낮아져 직무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간호사의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가 환자안전교육 내용 구성 시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들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안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으로 국한해서

는 안 되며,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착 및 수립으로 확장

하여 교육 내용 또한 이에 상응하여 구성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

이다. 또한, 대상자의 윤리, 법,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

데, 환자안전사고 관련 의료분쟁 시 의료인 보호와 관련한 교육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자료수집이 온라인으로 이루

어졌고 대상자를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정

신병원 간호사의 근무 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근무시간과 인원수, 보조인력 인원수, 병동 당 입원 환자 수가 

매우 다양하여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어, 간호업무량과 근무 인

력 현황에 대하여 대상자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하였다. 그러

므로 추후 정신질환자 안전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인

된 표준화된 환자안전 측정도구를 통하여 영향요인 등을 확인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선에 종사하는 정신병원 간

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 실태와 관련하여 서류상으로 파악

되지 않는 실제적인 근무 상황, 업무량을 반영하기 위해 교대 

근무시간별 간호인력구성을 조사하였다. 실제로 업무현장에

서 현행 정신보건법 7조 2항의 시행규칙[8]에 의해 정신병원의 

간호사 정원의 5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

고 있어, 간호사의 실질적인 간호 업무 수행 및 환자안전 실태

를 갈음하는데 제약이 있다. 그러나 정확한 간호사 확보수준의 

파악 및 비교를 위해서는 병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추후 정신병원 간호인력 

연구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인력구성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

가보고 형태의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질문을 완벽히 이해하였

는지 또는 응답의 성실성에 대한 파악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정

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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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정신질환자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연구를 진행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대부분이 

업무시간 내에 본인의 실수를 포함한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욕설 ․ 폭력 ․ 공격 관련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정신병원의 특수성에 기인한 

환자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투약, 

상해 ․ 낙상 ․ 욕창, 감염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함을 알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들이 제안하는 환자안전과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향후 이

러한 연구결과를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과 사고 예방

에 대한 교육, 간호인력 업무량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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